




초대의 말씀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에는 지리적 환경이 국제정치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제는 국가가 보유한 과학기술이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외교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기술이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技政學) 시대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과학기술 주권 확보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를 위한 전략적 혁신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외교, 정치,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3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국가사회 현안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접근 및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제208회 한림원탁토론회 기정학(技政學) 시대의 새로운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Program

사 회 : 김영배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

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5:00~15:05

(5분)
개  회 유욱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15:05~15:50

(45분)

주제발표

발표자

세계질서의 미래와 한국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주요국의 신산업기술 정책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반도체 기정학(技政學)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15:50~17:15

(85분)

지정토론 및 자유토론

좌  장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유준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센터장

황지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 본부장

유용하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서울신문 기자)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질의응답

17:15 폐 회



참여자 주요 약력

 사 회

김영배

KAIST 경영대학 명예교수

 前 KAIST 경영대학 학장

 前 한국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 前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좌 장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 센터장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Social Science Korea 대형연구단 연구책임자



참여자 주요 약력

 주제발표자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 동아시아연구원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 前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 前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교수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서울대학교 비교경제연구센터 센터장

 (사)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

 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 국가전략기술 자문위원

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첨단소재기술연구본부 책임연구원



참여자 주요 약력

 토론자

유준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센터장

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연구분과위원장

 前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 前 중국사회과학원 방문학자

황지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 본부장

 前 KISTEP 재정투자분석본부 본부장

 前 한국혁신학회 부회장

 前 Texas A&M Int. Univ. 방문연구원



참여자 주요 약력

 토론자

유용하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 서울신문 기자

 前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편집보도위원회 위원장

 前 세계과학기자연맹총회 한국조직위 사무부총장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광주과학기술원 감사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이사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차세대회원



Ⅰ

주제발표

주제발표 1 세계질서의 미래와 한국

∙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주제발표 2 주요국의 신산업기술 정책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

∙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주제발표 3 반도체 기정학(技政學)

∙ 권석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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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세계질서의 미래와 한국

● ● ●

이 승 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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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2

주요국의 신산업기술 정책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

● ● ●

이   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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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3

반도체 기정학(技政學)

● ● ●

권 석 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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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토  론

좌  장 :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정토론 1 ∙ 유준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지정토론 2 ∙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센터장

지정토론 3 ∙ 황지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 본부장

지정토론 4 ∙ 유용하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서울신문 기자)

지정토론 5 ∙ 안준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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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1

● ● ●

유 준 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최근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과학기술혁신 전략･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의 기저에는 국제질서가 globalization, deregulation에서 de-globalization, 

re-regulation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자경제질서 역시 개방에서 보호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 

또한,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간 spin-off effect 

역시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중국, EU, 일본 등 기술강국들은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정책 수립 및 법제정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가안보 및 경제안보를 명분으로 자국에 유리한 신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경제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유력한 수단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하게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역시 국가전략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이를 이행할 

로드맵 수립, 법제도 보완, 추진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적 기조와 방향성은 일회적･파편적･분절적 접근을 지양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간 포괄적･융합적 접근을 바탕으로 범정부(whole of government) 차원에서 

수립･이행되어져할 것이다.

미국의 화웨이 5G 장비 금지, 공급망 강화, 반도체 기술통제 정책에서 시사점은 양자, 

소다자, 유사입장그룹(MAST, 신바세나르체제) 등 누층적인 기제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 기술선진국간 양자 협력을 바탕으로 상대적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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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는 유사입장그룹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기술패권을 둘러싸고 국가, 

민간시장간 갈등역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안보 영역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및 

다중이해관계자의 역할 역시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일 수 있는바, 대립적 구도를 

지양하고 국가정책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만, 최근 데이터, AI 등 국제사회의 신기술 규범 논의를 고려하면, 규제의 의미를 새로운 

차원에서 조망해볼 필요성은 있다. 신기술의 특성상 fast follower 전략은 지속가능성의 

한계가 있는 전략일 수 있어 기술강국들은 초격차 기술 유지 및 정부자원 투입의 agility를 

강조하고 있는바, 한국도 국가전략 기술의 혁신개발 및 R&D 투입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 영역에서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적 역량강화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한다. 

이를 통해 주요 기술강국들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는표준화와 기준 관련 다자규범 

정립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하여 함은 물론 양자간 TTC 등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국내 거버넌스 및 추진체계 역시 한국의 특성상 메타버스형, 주무부처, 

컨트롤타원형 등 각각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할 수 밖에 없다. 포괄적･융합적 대응을 위한 

국내적 역량강화의 경우 전문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기관간 

컨소시엄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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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2

● ● ●

차 정 미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센터장

1. 기정학 시대 전망 :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의 안보화/정치화

□ 미중 경쟁과 위협 : 기술혁신과 질서변화 병행, 과학기술의 안보화 

  - 미국: 패권상실의 위기와 패권유지를 위한 첨단기술 우위 강화

  - 중국: 고도성장 시대의 종언, 권력안보와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两个维护”)

  - 미중 양국의 존재적 위협과 과학기술의 연계

□ 미중 경쟁과 전쟁 : 과학기술의 정치적 동원과 기술의 군사화 가속화

  - 전쟁은 과학기술을 일시적으로 동원하나, 냉전은 과학기술을 영구적 지속적으로 동원

  - 냉전은 과학기술의 어젠다 뿐만 아니라 연구과정에도 영향: 군사적 필요와 역량 평가, 

과학기술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상시적 조언 (NSCAI, 中央科學技術委員會 등) 

  - 첨단기술의 군사화와 군사기술의 상용화 추세로 전국가적 혁신 경쟁 

☞ 한국에게 과학기술 안보란?

  - 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이 무엇인가? 보호해야할 ‘가치’가 무엇인가? / 어떤 

‘위협’이 제기되고 있는가? 등 다양한 질문으로 한국 과학기술안보 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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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략적 대응방향 : 개방성(Openness), 탄력성(Resilience), 포용성(Inclusiveness)

□ 세계화와 상호의존의 시대가 낳은 역설 : Decoupling vs. Recoupling with Friends 

  - 상호의존의 균형 변화와 재균형의 과정.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가 경쟁 성과 좌우

  - 미국의 타자화(othering)과 동원(mobilization) 전략 : Democracy vs. Autocracy

  - 중국은 “산업정책 안보와 발전 병행(产业政策要发展和安全并举)” “고도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강조. 글로벌발전구상과 글로벌안보구상, 글로벌 데이터보안구상 등 연대 구축

  - Twin Transition과 미중관여 경쟁의 확대. 개발도상국의 전략과 수요를 둘러싼 강대국 

경쟁의 심화와 발전의 역설

□ 대전환의 시대, 높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높은 변동성과 복합성 하에 안보전략 방향 

  - 전략과 적응의 균형/ (제한된) 개방성과 탄력성의 효과적 강화

  - 과학기술과 연계된 국제질서 재편의 추세를 지속 분석하고, 전략적 조정과 소통

3. 국가의 역할 : 과학기술을 위한 안보/ 과학기술을 위한 외교

□ 전통적 구분의 오류. 과학기술을 위한 안보와 외교

  - ‘안보 중심 vs. 시장 주도’ 모두 불가능. 오늘날 국제질서의 특징은 과학기술과 연계된 

정치는 현실이고 환경

  - 과학기술과 안보의 문제는 통상적으로 안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을 고려하나, 오히려 

과학기술의 발전에 국가가 safe guard의 역할할 필요

  - 지정학 경쟁과 과학기술의 정치화/안보화가 지속 심화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한국의 

과학기술과 기업의 경쟁력, 위상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안보와 외교가 작동할 필요

□ 과학기술을 위한 안보와 외교 거버넌스

  - 어떻게 과학기술을 위한 안보와 외교의 선제적, 효과적 작동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 종합적 분석과 통찰/소통, 과학기술과 연계된 정세와 동향의 선제적 모니터링, 

국가전략을 통한 지원, 외교를 통한 위협 해소 및 극복/기회창출, 안보를 통한 위협해소 

및 극복/기회창출 등 과학기술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외교망, 안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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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3

● ● ●

황 지 호

KISTEP 미래기술전략본부 본부장

글로벌 패권경쟁 패러다임이 군사, 경제에서 기술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고, 특히 첨단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 기술을 중심에 두고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드는 기술동맹과 

기술블록화 등 국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2022년 5월 출범한 새정부는 디지털 전환 등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변화를 선도하면서, 

향후 국가 간 경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중점기술을 

확정 발표하였다(’22.10).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범부처‧민관합동 대형 R&D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성과창출이 가능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10개 내외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임무지향 전략로드맵 수립, 기술분야별 맞춤형 인재양성 

전략 마련, 국제공동연구와 국제표준 선점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제정(’23.2)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의 의사결정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정학 시대에 우리나라가 견지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국들이 자국의 기술주권과 경제안보를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후속 

세부기준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동향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분석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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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정학 시대에 국가간 안보‧동맹 등 신국제질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전략기술 확보와 첨단산업 우위를 통한 지렛대 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경쟁력(ICT 및 제조업 등)에 기반한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도 필요하다.

셋째, 기술주권 확보 전략을 자국 중심으로만 한정하기 보다는 국제협력 등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략기술과 공급망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주권 확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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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4

● ● ●

유 용 하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서울신문 기자)

참여자의 요청으로 본 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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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 5

● ● ●

안 준 모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기술패권, 기술주권, 기정학 모두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제 및 안보와 

결합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 화웨이의 5G 장비, 최근의 반도체 등이 대표적인 사례

￭ 기정학 이슈는 경기 장주기상의 경기침체와도 관련이 있으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스코틀랜드･까딸루나 등 독립운동, 2019 Covid-19 등 일련의 분리주의, 디커플링 

등과 관련이 있음

￭ 기정학 이슈는 과학기술 뿐 아니라 경제, 정치, 안보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균형잡힌 정책적 의사결정이 어느 때보다 

필요

￭ 슬기롭고 현명한 이슈대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이 수립될 필요

 

  (1) 다층위의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 국가-민간의 디커플링 : 민간주도와, 안보이슈를 분리

     - 기술 종류/수준별 정밀분석에 기반 한 다층위 협력

  (2) 외교적 협력채널을 강화 : 

     - 현재 미국 대사관에 과학기술전문가가 부족

     - 미국 등 주요국의 대사관에 기정학 이슈를 대응할 수 있는 인력(전문가)을 보강/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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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학가치사슬(Science Value Chain) 구축 

     - 상품에 대한 관세이슈가 원천기술 같은 up-stream으로 전이, 기초-원천기술의 

협력강화

  (4) (제한된) 분야에서라도 초격차 유지

     - DARPA식 임무중심형 R&D 기관/조직 필요

     - 퍼스트 무버형 R&D 사업 및 평가 필요

  (5) (민간전문가 중심의) 적극적 기술표준 주도

  (6) 부처간 이해관계를 극복하는 임무중심의 혁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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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탁토론회는...

● ● ●

한림원탁토론회는 국가 과학기술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과학기술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림원의 대표적인 

정책토론 행사입니다.

지난 1996년 처음 개최된 이래 지금까지 200여회에 걸쳐 초중등 과학교육, 문･이과 

통합문제, 국가발전에 미치는 기초과학 등 과학기술분야의 기본문제는 물론 정부출연연구소의 

발전방안, 광우병의 진실, 방사능, 안전 방제 등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림원은 과학기술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현안문제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 

주제를 선정하고, 과학기술 유관기관의 최고책임자들을 발제자로 초빙하여, 한림원 석학들을 

비롯해 산･학･연･정의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토론결과는 책자로 발간, 정부, 국회와 관련기관에 배포함으로써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료를 제공하여 여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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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원탁토론회 개최실적 (2021년 ∼ 2023년)❚

회차 일   자 주   제 발제자

182 2021.  2. 19.
세계대학평가 기관들의 객관성 분석과 국내대학을 

위한 제언

이준영, 김 헌, 

박준원

183 2021.  4.  2.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양성 오혜연, 서정연

184 2021.  4.  7.
탄소중립 2050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 도전 및 

제언

박진호, 정병기, 

윤제용

185 2021.  4. 15. 출연연구기관의 현재와 미래
임혜숙, 김명준, 

윤석진

186 2021.  4. 30.
메타버스(Metaverse), 새로운 가상 융합 플랫폼의 

미래가치
우운택, 양준영

187 2021.  5. 27. 원격의료: 현재와 미래 정 용, 최형식

188 2021.  6. 17. 배양육, 미래의 먹거리일까? 조철훈, 배호재

189 2021.  6. 30. 외국인 연구인력 지원 및 개선방안
이한진, 이동헌, 

버나드에거

190 2021.  7.  6. 국내 대학 연구 경쟁력의 현재와 미래
이현숙, 민정준, 

윤봉준

191 2021.  7. 16.
아이들의 미래, 2022 교육과정 개정에 

부쳐:정보교육 없는 디지털 대전환 가능한가?

유기홍, 오세정, 

이광형

192 2021. 10. 15. 자율주행을 넘어 생각하는 자동차로
조민수, 서창호, 

조기춘

- 2021. 11. 18.

한국과총-한국여과총-여성과학기술인회-과학기술

한림원 온라인 공동토론회: 여성과학기술인 정책, 

차기 정부에 묻다

김소영

- 2021. 12.  6.
한국과총-과학기술한림원 온라인 공동토론회: 

과학기술 기반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차기정부의 과제
배종태, 이공래

193 2021. 12. 13. 인간의 뇌를 담은 미래 반도체 뉴로모픽칩
윤태식, 최창환, 

박진홍

194 2022.  1. 25. 거대한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미래
이세훈, 이주훈, 

이성근

195 2022.  2. 14.
양자컴퓨터의 전망과 도전: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진형, 김도헌

196 2022.  3. 10.
오미크론, 기존 바이러스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김남중, 김재경

197 2022.  4. 29. 과학기술 주도 성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송재용, 김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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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022.  6.  2.
더 이상 자연재난은 없다: 자연-기술 복합재난에 

대한 이해와 대비

홍성욱, 이호영, 

이강근, 고상백

199 2022.  6. 17. K-푸드의 가치와 비전 권대영, 채수완

200 2022.  6. 29.
벤자민 버튼의 시간, 노화의 비밀을 넘어 역노화에 

도전
이승재, 강찬희

201 2022.  9. 26. 신약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김성훈, 최 선, 

김규원

202 2022.  9. 29. 우리는 왜, 어떻게 우주로 가야 하는가? 문홍규, 이창진

203 2022. 10. 12. 공학과 헬스케어의 만남 - AI가 여는 100세 건강 황 희, 백점기

204 2022. 10. 21. 과학기술과 사회 정의
박범순, 정상조, 

류석영, 김승섭

205 2022. 11. 18.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가치 혁신을 위한 수학의 역할
박태성, 백민경, 

황형주

206 2022. 12.  1.
에너지와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한 기초과학의 

역할

유석재, 하경자, 

윤의준 

207 2023.  3. 15. 한국 여성과학자의 노벨상 수상은 요원한가? 김소영, 김정선






